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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두산에너빌리티, 북미 가스터빈 증가 수혜…목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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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NH투자증권은 18일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북미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가스터빈 시장에서 수혜

를 누릴 전망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2만65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북미 유틸리티 회사들은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발전

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언급했다"면서도 "신규 가스 발전소는 대부분 최소 2030년 이후에야 상업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스터빈 제조 3사의 지난해 신규 수주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으며, 현재 2028년 이후에나 인도가 가능한 상황"이

라며 "중동과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스발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관련 업계의 수혜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7년까지 총 1조3000억원을 투자해 대형 원전, 소형모듈원전(SMR), 가스터빈 설비를 증설할 계획이

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발전설비 증설은 필수적"이라

며 "가스터빈 시장의 후발주자인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준이 엄격한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도 수주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

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표주가를 상향한 이유는 2025~2027년 이뤄질 증설을 감안해 원자력과 가스 부문의 이익 확대로 영업가치를 각각 1

조원, 4조원 상향했기 때문"이라며 "2028년 상각전영업이익(EV/EBITDA)은 18배로 해외 경쟁사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분석

했다. 

그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6% 감소한 4조6000억원, 영업이익은 21% 하락한 234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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